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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면조의 급, 만성 상부호흡기 질병으로 어린 칠면조에 있어서는 눈의 분비물과 비염을 유발하고, 늙은 칠면조에서는 기관염을 유발한다. 

1. 원인체
  보르데텔라 아비윰(Bordetella avium)이 주 원인체로 단독이나 다른 호흡기성 병원체, 또는 환경적 스트레스와의 조합으로 발생한다. 이 원인체는 그람 음성의 세균으로 type 1, 과 2로 두가지 형이 발생되고 있으나 주로 1형이 심한 임상증상을 유발하며 자주 발생된다. 또한 병원균에 따라 독력의 차이가 크다. 종종 뉴캣슬 바이러스(Newcastle virus)나 다른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yxoviruses), 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Mycoplasma gallisepticum), 파스튜렐라(Pasteurella), 대장균의 복합감염시 증상의 발현을 더욱더 심각히 야기시킨다.
  닭이나 다른 조류에서도 원인균이 분리되고 있는데 이 경우 육계에서는 호흡기계 증상 더욱 심각하게 발현되는데 특히 전염성 기관지염 바이러스와 혼합시 그러하다.

2. 발생 및 역학
  1~6주령의 칠면조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나 모든 연령의 칠면조가 다 감수성을 가진다. 여름과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이 질병은 미국과 같이 칠면조의 사육이 많은 나라에서 많으며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등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칠면조 계사내의 먼지와 음수, 분변이 주 오염원으로 약간 습기가 있는 분변에서는 6개월동안 생존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소독제와 환경조건 특히 건조에 감수성이 크다. 여름과 가을에 잘 발생하며 여러 일령의 칠면조를 동시 사육시 문제가 크며 이는 늙은 칠면조는 보균상태로 오래 존재하기 때문으로 따라서 어린 일령으로의 전염이 쉽게 이루어진다. 이 질병은 한번 발생시 상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 증상
  감염 4~7일째 임상증상이 갑작스럽게 출현한다. 높은 이병율과 낮은 치사율, 성장저하가 나타나는데 어린 칠면조에서의 최초 임상증상은 깨끗한 점액성의 비루와 재채기와 안부의 삼출물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활력이 감소하고 열원으로 모이게 된다. 삼출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두터워지며, 목소리가 변하거나 더 심하게 감염을 받을 시는 기관음과 더불어 목소리를 아주 잃어버린다. 기관음은 회복후에도 수주간 지속된다.
 단독 발생시는 폐사율이 낮으나 다른 호흡기성 질병과의 복합 감염시는 임상증상이 출현한 후 10~14일째부터 폐사가 나기 시작하여 10~60%에 이르게 된다. 폐사에 가장 일반적인 원인균은 대장균이며, 나쁜 환경상태 특히 암모니아농도가 높을 때 폐사율은 크게 증가한다.
  늙은 칠면조에 있어서는 비루와 안부에서 삼출물이 발생하지 않으며 개구음만이 전형적인 증상으로 출현한다.

4. 진단
  기관으로부터 원인체를 분리하기는 비교적 쉬운데 머콘기아가(MacConkey agar)에서 48~72시간 배양시 투명한 집락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때 붉은색 집락이 많이 관찰되면 원인체의 증식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질병의 경과가 수주간 지속될 때 잘 나타나며 발병 초기의 균분리시에는 거의 단일한 무색집락의 관찰이 가능하다.
  다른 원인체에 의한 호흡기 질병으로 동정되었을 때에도 B. avium 분리는 시도되어야 하는데 이는 B. avium으로 인하여 더욱더 심각한 호흡기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치료
  일반적으로 항생제에는 거의 효과가 없다. 이는 원인체가 위치해있는 호흡기까지 항생제가 효과적으로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의 분무접종은 치료기간동안 임상증상을 약화시키는데 효과는 있으나 장시간동안 사용시는 효과가 감소한다.
  계사의 환기를 잘 하며, 온도의 올려주고 사료섭취와 음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6. 예방
  칠면조 계사와 계사내 모든 장비들을 청결하게 유지 하며 소독을 철저히 하고, 언제나 완전히 마른 상태로 유지시키도록 노력한다. 또한 농장을 돌아다니는 차량을 통제하고, 어린 칠면조와 야생조류와의 접촉을 방지한다.
  어미 칠면조에 오일백신을 실시하여 가장 감수성이 큰 4주령 이상의 칠면조에 모체이행항체를 부여해 주는 것이 좋으며 또한, 생독백신의 사용할 때는 부화장에서 1일령 칠면조에 점안 접종을 실시하며 2~3주령때에 음수접종을 실시한다.


